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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에티오피아가 2020년 1분기 중 통신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국영 업체 '에티오텔레콤 

(Ethio Telecom)’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다국적 통신사 두 곳에 통신 사업권을 부여하

겠다고 발표했다. 에욥 톨리나(Eyob Tolina)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은 국내 통신 시장을 

이렇게 ‘2+1 구조’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집권한 개혁 성향의 아흐메드 알리

(Ahmed Ali) 총리는 정치·경제 분야의 개방을 약속해왔고, 에티오피아 의회는 이미 지난 

6월 13일 통신 서비스 분야에 해외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시장 중 하나로, 보다폰, MTN 그룹, 

오렌지, 에티살랏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사업권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월 5일 인구 1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통신 시장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가 2020년 1분기 

중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영 업체인 에티오텔레콤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다국

적 통신사 두 곳에 통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개방 계획’을 발

표했다. 에욥 톨리나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2+1 구조’로 국내 통신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조는 미앾마가 지난 2013년 통신 시장을 민영화할 때 채택

했던 것과 같은 구조다. 당시 미앾마 정부가 실시한 두 건의 사업권 입찰 때는 20곳이 넘

는 회사가 응찰했다. 지난 6월 13일 에티오피아 의회가 통신 서비스 분야에 해외 사업자

의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다수의 다국적 통신회사들이 에티오피아 정부의 

이번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독일의 보다폰(Vodafon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TN 그룹, 

프랑스의 오렌지(Orange), 아랍에미리트의 에티살랏(Etisalat) 등이 통신 사업권 입찰 경

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 성향의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지난해 집권 후 대대적인 정치·경제 개혁

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경제를 자유화하고, 더 많

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다. 알리 총리가 했던 경제 개방 조치 중에선 다른 경

제 부문의 성장을 촉진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통신 부문의 개방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2020년 1분기 중 국내 통신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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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Ethiopia to issue two telecom licenses, minority stake in monopoly: official, 2019.07.05.  

Africa News, Ethiopia to issue two telecom licences to foreign firms, 2019.07.06.  

Bloomberg, Ethiopia to Partly Sell Telecoms Company, Award Licenses in 2020, 2019.07.06.  

 

 

 

 

 

에티오피아 정부는 다른 국영기업들처럼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에티오텔레콤을 일부 

민영화하고, 다국적 통신회사 두 곳을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하게 하면 통신 네트워크

의 질과 속도가 동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가 개선되면, 에티오

피아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에티오피아 정

부가 다른 나라들의 통신 분야 개방 사례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렸

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갂다와 가나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5곳 이상

의 통신회사들이 영업 중인데, 업체 갂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시갂이 지나면 네트워

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젊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연평균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아비 총리는 2019/20년에 일자리 수를 과거

의 두 배인 300만 개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에티오피아 국민 3명 중 1명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통신 네트워크의 질과 속도 향상 기대   


